
KCC, 언양공장 국정감사 도마에
30년간 불법점용 간과에 울산시 질타 … KCC 부당이득 환수 주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0월19일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CC 언양공장의 태화강변 하천부지 불법점

용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KCC가 30년 동안 하천부지 1만4000여㎡를 불법으로 점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에서 적발됐는데 울산시는 왜 몰랐느냐”고 따졌다.

박맹우 시장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시인하고 “울산시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기존의 공장을 당연히

회사소유 땅으로 간과했다”고 해명했다.

윤재옥 의원은 또 “KCC가 울산시의 KTX울산역 역세권 공동개발 요청을 거부하다가 최근 하천부지 불법점

용 사실이 드러나자 공동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며 “잘못이 적발되니까 자세가 바뀌는 기업

의 매우 나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KCC가 그동안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해서 얻은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KCC 언양공장이 울산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에도 공장을 계속 증설했다”며

“하천부지 불법점용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니냐”고 캐물었다. <저작권자 연합뉴

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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